
교수협의회 회원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28에 개최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천안캠퍼스 
전자공학과의 김윤홍 교수입니다. 지난 2년간 학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수
협의회를 잘 이끌어오신 이철의 전 회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회원님들을 대
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회장님에 비하면 학식이나 경륜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의 리더 부재와 후진적 운영,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염려되
는 후속조치, 교수들간의 반목 등. 그러나 이 혼돈을 잘 극복한다면 건강한 상
명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많은 교
수님들이 우리 대학이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교수협의회가 해야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의 지난 2년이 조직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앞으
로의 2년은 교협이 꺼져가는 조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규회원이 오
시도록 하고, 회원교수님들이 다양한 재능을 교협에 기부하며 교협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교수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입니다. 내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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